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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해양수산개발원, ‘고충 사전 상담제’도입·운영
- 공인 노무사와의 익명 상담 통해 직장 내 괴롭힘·갑질 예방, 

인권친화적 조직문화 강화 -

한국해양수산개발원(KMI, 원장 조정희)은 9월 17일(수),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

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직원들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‘고충 사전 상담제’

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.

‘고충 사전 상담제’는 조직 내부의 시선에 구애받지 않고 심리적·법적 보호 속에서 

고충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조율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인권친화적 제도로, 한국해양

수산개발원 인권경영 실천을 위한 주요 조치 중 하나이다.

직원이 정식으로 내부에 고충을 신고하기 전에 공인 노무사와의 1:1 상담을 통해 

해당 사안이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판단 받을 수 있는 

공식 프로그램이다.

특히, 이번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직원들이 내부 신고에 앞서 외부 전문가로부터 

법적·제도적 조언과 맞춤형 대응 방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.

모든 상담은 익명성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, 외부 노무사가 독립적으로 관리해 

구성원들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. 또한 상담 과정을 통해 불필요한 절

차나 오해를 줄이고, 직원들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

된다.

또한, 이를 통해 사건이 확대되기 전에 갈등을 조율하고, 조직 내 인권침해를 예방

하는 선제적 대응 장치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. 상담은 이메일, 전화, 대면 및 비대

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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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MI는 이번 제도를 통해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, 존중

과 배려가 살아있는 인권 친화적 조직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.

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정희 원장은 “고충 사전 상담제를 통해 직원들이 보다 안전

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”고 말하며 “앞으로도 

사람 중심의 인권경영을 실천하는 인권 친화적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”고 

강조했다.

※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감사실 김주평 전임행

정원(051-797-4333, jp_kim@kmi.re.kr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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